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. 8.(목) 배포 즉시

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
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.8.(목) 경향신문(온라인), “쿠팡, 김앤장·청와대 전관 통해 ‘노동부 내부 

정보’ 실시간으로 빼냈다”, 한겨레(온라인), “쿠팡, 김앤장·청와대 전관 
통해 ‘근로감독 정보’ 실시간 파악” 기사 등 관련

  

ㅇ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, 만남 이후 
쿠팡 계열사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했다. 

ㅇ 2020년11월13일 작성된 e메일을 보면, 쿠팡 임원들은 노동부 C과장의 
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D팀장을 만났다. D팀장은 쿠팡측 ‘식사접대’ 의혹
관련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.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’20.11월 쿠팡 감독(｢온라인 유통업체 감독｣) 중 감독관이 

식사 접대, 이에 따른 봐주기 감독 의혹 등(’25.12.23. SBS뉴스)에 대해 
장관의 특별 지시로 특정감사 중에 있으며(’25.12.24.~)

 ㅇ 이번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감독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
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음

 ㅇ 또한, 언론보도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은 즉시 
직무에서 배제토록 하였으며, 앞으로 감독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
기업에 취업하는 감독관도 취업심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

□ 아울러, 쿠팡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산재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
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향후 진행 예정인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, 법 위반 
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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